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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45년 해방이 되면서 1958년에 원

자력법이 제정되었고 1945년 10월 대한방사선의학회가

창립되고 1964년 5월에 의료보조원법시행령이 공표 되

었다. 당시로는 처음으로 진료 전문과목 중에 방사선과

를 인정받아 의료법 시행규정 제16, 17조에 전문의 자격

인정규정에 방사선과가 삽입되었고 제37, 38, 39조 에

는 X-선 장치의 신고, X-선 진료실의 방어 중에 방사선

보건관리의 규정이 있었다. 1953년 4월에 약사법에 의

거하여 X-선 장비의 의료용 구입이 인정법으로 통과되

었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는 방사선촬영장비와 치료방

사선장비들의 정도관리 없는 남용으로 인한 방사선장애

가 증가되어 보건학적 연구보고로서의 방사선 피폭관리

측정이 공백이었고 환자측과 종사자측의 방사선장애로

서 급성 피부염이 보고되었고 방사선 종사자들이 피부암

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1976년 우리나라 방사선방어학회가 창립되었고 1976

년 조중삼 교수는 방사선진료를 위하여는 방사선전문의

와 방사선사와의 긴밀한 유대 하에 X-선장치의 선정, 장

비 관리, 여과판의 선정, 고감도 증감지, 형광판 조사야

의 규정, 산란선 제거용 격자의 선정, 필름의 선택 등이

따라야 한다고 한 바 있는데 이것이 방사선촬영의 정도

관리의 시작이었다. 유방촬영장치의 정도관리에 관한 언

급은 없었고 당시는 유방촬영장치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 같다 (1).  

1979년 10월경 한국일보사에서 모든 불량 X-선 기계

의 증가로 인한 각종 피해를 보도하고 모든 X-선 기계에

대한 국가관리의 시급함을 홍보한 후 의료기계의 품질규

격검토가 1980년부터 KTL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사전

검사를 받고 나서야 설치허가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유방촬영기기에 대한 별도의 검토규정이 없었고

관리감독도 허술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기록되지 않고

사용되었던 유방촬영기 등도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기

록상으로 그 근원을 알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림1).

1974년 대한방사선의학회지에 유방촬영법에 관한 최

초의 논문이 실렸지만 (2) 당시 논문에는 Egan의

Mammography 책 속의 촬영장면이 인용되었고 당시

사용된 장비의 기록은 없다. 그러나 가톨릭의대의 박용

휘 교수가 동대학에 재직하던 1976년 1월 1일에 당시로

는 최신이며 그 대학 최초의 독일제 Mammomat 유방

촬영기를 도입 설치하였다고 하며 당시의 장비의 사진자

료는 분명히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그 장비의 품질검토가

의뢰되었거나 장비검토의 기록은 없다. 

1978년부터 연세대학교 방사선과학교실의 오기근, 추

성실 등이 1953년도에 도입되었으나 당시에는 낡아서 쓰

지 못하던 미국 Picker사 제품인 Picker 30 mA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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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69년도제조 CGR Mammography Unit의초기로추정
됨



X-ray unit에 아크릴판으로 압박판을 만들어서 유방을

압박한 후 저관전압의 텅스텐 음극을 이용한 유방촬영을

하였으며 Kodak사 제품인 포장된 non-grid mammog-

raphy film으로 한장씩 촬영하여 사용하고 유방질환을

진단하였으며, 유방촬영술영상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3). 저자가 최초로 복지부에 품질검토와 정도관리를 의

뢰하였던 유방촬영장비는 1983년 10월 13일에 이미 영

동세브란스병원 (현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구입 설치해

놓았던 프랑스 CGR 회사의 Senographe 500T로서 당

시 회사 (두산)에서도 장비를 수입하면서 설치장비의 품

질 규격을 검토 받은 기록은 없다. 저자가 유방촬영기를

이용한 유방질환의 논문을 (4) 1985년 7월 하와이에서

열리는 International Congress of Radiology에 전시

(Oh KK, Lee KS, Jung WH. Diagnostic Imaging for

Variable Breast Diseases)하면서 1985년 3월 국립보

건원 방사선표준부에 품질규격검토를 요청하였다. 보사

부 산하 국립 보건원 방사선표준부에 근무하던 이해룡

보건연구관이 연세의대 방사선과 의학방사선 물리학 전

공의 추성실 교수와 당시 영동세브란스병원의 방사선과

과장겸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오기근 교수의 입회 하에

CGR Senographe 500T의 품질을 검토하였고 정도관

리를 시행하였는데 유방촬영기에 대한 특수한 검토조항

은 없었고 일반 X-선 촬영기에 준하여 검토되었다. 방사

선 재현성 실험, Fuji Ackerman 팬톰으로 촬영한 사진

의 정도관리, 유방촬영기의 초점 크기, HVL 등의 규격

검토 후 품질통과 되었다. 이 CGR Senographe 500T

는 최대사용전류 100 mA, 최고 관전압 49 kVp 용량이

었고, 초점크기 0.6 mm인 X-선 장치로서 당시 대한민

국 보건사회부 국립보건원에서 최초로 품질검토와 정도

관리를 받은 기록이 있고 품질검토에 합격한 제1호의 장

비가 되었다 (그림 2). 

같은 해에 보건복지부기록상 품질검토가 의뢰된 또 하

나의 유방촬영용장치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료

에는 남아있지 않다. 그 후의 기록상 유방촬영기도 매 3

년마다 시행한 자료 중에서 1997년도가 되어서야 현재

와 비슷한 정도관리의 규격자료보고서가 있었다. 정도관

리에 관한 첫 논문으로는 1994년 필름-증감지 조합이

영상의 화질에 미치는 영향 (5), 유방 촬영술시 유선조

직의 미치는 평균방사선흡수선량에 대한 논문 (6)이 있

고 1996년에는 저자의 저서인 유방영상학에 유방촬영술

의 정도관리편에 당시 김미혜 강사와 같이 기술한 내용

이 삽입된 바 있고 (7) 아산중앙병원의 주임방사선사인

김건중의 Mammography QA책이 저술되는 등 (8) 활

발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정도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2002년 유방

방사선연구회에서 당시 유방연구회 회장이던 정수영 교

수 등 모든 회원들이 힘을 합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

과로“유방촬영술 정도관리 2001”(9, 그림 3)을 발간하

였다. 포함된 내용에는 미국 유방촬영술 정도관리 표준

법이 소개되었고 유방촬영술 정도관리 교범안에 방사선

과의사, 방사선사, 의학물리학자의 역할을 규명하고 임

상영상화질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였다. 2002년에는 유

방연구회 회장인 조병제 교수 주도하에 내용을 좀 더 압

축하여 포켓북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유방촬영술

정도관리 핸드북 2002”(10, 그림 4)을 발간하였다. 이

러한 유방촬영술의 정도관리를 위한 영상의학과 유방연

구회 회원들의 자율적인 노력이 정부와 보건 복지부의

인정을 받아 2000년대 초반에 들어 유방촬영술 정도관

리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2001년 1월 13일‘진

단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유방촬영

술 관련 개정령’인‘보건복지부 유방영상 검사인증에 관

한 시행령과 규칙안’이 법적 통과 공포되었고 이후

2003년 1월 14일에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규칙이 보건복지부령 제 235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

다. 특수의료장비에는 유방촬영기기와 CT, MR이 포함

되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위한 유방영상에 관한 교육은 연

세의대 방사선과학교실에서 오기근 교수가 책임 주관한

1992년 연수교육인‘유방영상진단’(그림 5)이 최초였

고 이후 4년간 매년 유방영상진단에 관한 연수교육을 시

행하였다. 이후 각 학교마다 나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방영상의학회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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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985년도CGR Senographe 500T 
국립보건원품질검토합격제1호mammography 장비



도 전공의를 위한 연수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유방촬영기의 역사와 함께 영상의학과 의사들 사이에

서도 서서히 유방암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늘기 시작하

여 필자는 1994년 김미혜 선생을 필두로 매년 유방영상

분야 전임의들을 배출하였다. 1992년 대한방사선의학회

(현 대한영상의학회) 산하 유방방사선연구회가 발족되

면서 유방분야가 정식으로 중요한 분야로 인정 받는 계

기가 되었고 초창기 몇 명 되지 않던 창립멤버가 현재

200여명에 이르는 학회가 되었으니 우리나라 유방영상

의 발전은 그야말로 눈 부셨다고 하겠다. 

임상과와 영상의학과 의사들뿐 아니라 일반인에게 유

방암에 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 필자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연세

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유방암센터소장을

역임하면서 매년 주부건강강좌를 열어 당시 별로 주목

받지 못했던 우리나라 여성암, 특히 유방암에 대한 홍보

와 중요성을 역설했다. 세계적으로 북미와 유럽에서는

이미 1980년대 이후 유방암은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암이었으며 유방촬영의 정도관리 뿐 아니라 유방검진 등

모든 면에서 꾸준히 발전하며 체계가 잘 잡혀 있었다고

하겠다. 필자는 1991년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reast Ultrasound (IABU) 국제이사를 시작으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The 11th International

Congress on The Ultrasonic Examin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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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방촬영술정도관리 2001 그림 4. 유방촬영술정도관리핸드북

그림 5. 1992년도유방영상진단연수교육책자와목차



Breast 회장 및 조직위원장을 맡아 세계각국의 앞선 영

상의학에 관한 지식의 습득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발전

상을 알리면서 1999년 5월에는 당시 대한방사선의학회

유방연구회 회장이며 ICUEB의 이사로서 Local

President 였던 필자와 모든 연구회 회원들이 다년간에

걸친 노력 끝에 대한민국의 유방영상과 정도관리에 관한

산지식을 전세계 유방 전문가들과 함께 알리고 지식을

교류하고자 제 11 차 세계유방초음파학회 (The 11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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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999년 ICUEB Congress of Breast Imaging 초록집표지

그림 8. 1999년 ICUEB Congress of Breast Imaging 조직위원회

그림 6. 1999년 ICUEB Congress of Breast Imaging개최



International Congress on the Ultrasonic

Examination of the Breast: Congress of Breast

Imaging)을 성공적으로 유치, 개최하여 한국인의 유방

영상의학에 대한 학문적인 수준을 세계에 알린 바 있다

(그림 6-8).  

이 학회는 당시 30여개국 10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

는 대규모 세계학회로서 우리나라 유방영상의 발전상을

알리고 우리나라 의학계에서 유방영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1992년부터 유방영상연구회 (현 유방영상의학

회)의 초대회장을 지내며 유방영상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술적으로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유방암

의 발생율이 증가함에 따라 유방암검진을 체계화하고 체

계화된 판독이 필요하고 교육이 중요해짐에 2004년 3

월 25일 대한유방검진의학회를 창단하게 되었다 (그림

9). 대한유방검진의학회는 유방암의 역학 및 원인규명,

조기탐색, 유방암 진단과 관리 등 학문적인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인 한국형 유방검진사업

을 개발하여 국가적인 유방암 정복사업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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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대한유방검진의학회창립총회


